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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하고 같이 뛰면 안 되는 이유]
개보다 더 잘 뛰면… 개보다 더한

개보다 늦게 뛰면… 개보다 못한

개하고 같이 뛰면… 개같은

[남자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]
- 주인이 귀가하는 시간이 늦을수록 개는 더 반갑

게 맞아 준다. 

- 주인이 다른 개와 놀아 줘도 탓하지 않는다. 

- 그 성미가 한결같다. 

- 주인이 방바닥에 많이 어질러 놓을수록 더 좋

아한다. 

- 그 부모가 찾아오는 일이 없다. 

- 잔소리를 않는다. 

- 함께 외출할 때 주인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절대 

없이 항상 태세를 갖추고 있다. 

- 주인이 술에 취해 있으면 좋아한다. 

- 주인한테서 다른 개의 냄새가 난다고 역정을 내

는 일이 없다.

[굿모닝 허니]
티비에서 최근의 인기외국영화를 보던 만수가 영

화 장면 속에서 영어 숙어가 마음에 들어 달달 외워

서는, 평소 무식하다고 구박하는 마누라한테 자랑

삼아 써먹기로 했다.

지난 밤 늦게까지 영화를 본 만수는 아침에 눈을 

뜨자마자 아내에게 다가가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

삭였다. 

“굿모니잉~!”

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.

“된장국이우~!”

[어느 부부의 다이어트]
찬란했던 젊음의 시절, 콜라병 몸매를 자랑하던 

아내의 몸매는 세월이 흐른 지금은 맥주병, 아니 맥

주캔을 닮아 있었다. 

어느 날 샤워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보다

가 우울증에 빠진 아내는 드디어 다이어트를 결심

하고 남편에게 말했다.

“여보, 나 다이어트하기로 결심했어요. 냉장고 안

에 속에 아주 아주 늘씬한 팔등신 여자모델의 전신

사진을 붙여 놓고서 매일 한 번씩 쳐다보면 냉장고

에서 음식을 꺼내기 싫어질 거예요.” 

그로부터 한 달 후, 

아내는 눈에 띄게 살이 쏙 빠졌는데, 하지만 이게 

웬일? 

늘씬했던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는 반대로 눈에 띄

게 몸이 불었다.

궁금해진 아내가 며칠 동안 몰래 남편을 관찰했

다.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 몰래 수시로 냉장고 문을 

열고 있었다.

[법정이라서]
무소유라는 책으로 유명한, 지금은 고인이 되신 법

정 스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한 불자의 집으로 전화

를 했다. 

불자의 아내가 전화를 받자 스님이 말했다. 

“여보세요. 법정입니다. 남편 좀 바꾸어 주십시오.”

그러자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자그마한 목소

리가 들려왔다. 

“여보! 법정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 무슨 잘못 했

어요?”

[여자 누드 화가] 
여자의 누드만 그리는 미모의 여류화가가 있었다.  

한 잡지사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다.  

“왜 여자만 모델로 그리시죠?”  

화가는“특별한 이유는 없다.”고 말했지만 기자는 

집요했다. 

결국 화가는 그 이유를 말했다.  

“남자 모델은 처음 스케치할 때와 그림을 그릴 때 

모양이 달라져 도무지 그림을 완성할 수 없어요.

[치아보존법 베스트 3]
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려면 다음 3가지 규칙

을 잘 지켜야 한다! 

1. 식후엔 반드시 칫솔질할 것(3분 안에 3분 동안) 

2. 1년에 두 번 꼭 치과의사를 찾아갈 것 

3.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 것 


